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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. 지게차 운전자에서 발생한 독성홍반 및 소양증

성별 남 나이 41세 직종 지게차 운전 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주○○은 1987년 2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

중, 차체부로 옮긴 지 약 2년이 지나면서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2003년 12월 독성홍반 및

소양증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주○○은 자동차 제조업체 차체부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

지게차 배터리가 소모되며 발생하는 황산, 차체부의 용접흄과 중금속 및 하역장의 타이어

분진 등에 노출되었다.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 차체부 작업자의 크롬 최고 노출치는

0.004 ㎎/㎥로 노출기준 0.5 ㎎/㎥의 1% 미만이었다. 지게차 운전자의 황산 노출치는

0.069 ㎎/㎥로 노출기준 1 ㎎/㎥의 10% 미만이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주○○은 차체부로 부서를 이전한 지 약 2년째인 2003년 4월부터 배와

가슴 부위에 구진성 홍반이 발생하여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호전되었다. 같은 해 11월부터

배, 등, 옆구리에서 시작한 구진성 병변이 다리, 머리, 손 등 전신으로 퍼져 12월 H대학교

병원에서 독성홍반, 소양증,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았다. 약 3개월 치료 후 피부 병변

은 사라졌고 4월 8일 작업복귀 후에도 재발하지 않았다.

4. 결론: 주○○은

① 피부 병변이 많던 시기에 진단받은 독성홍반, 소양증, 아토피 피부염 등의 피부 병

변이 사라져 병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나,

② 근로자의 노출 형태(지게차 운전으로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낮음), 병변 부위(비노

출 부위에서 시작), 동료 근로자의 발병 없이 단독으로 발생, 작업 복귀 후 재발되

지 않은 점, 부서 배치 후 2년이 지나 발생한 점, 작업환경이나 작업방법의 변화가

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,

작업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 피부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관

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


